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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 스 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두 개 시도에 치하고 있는 3년제 학의 간호과 학생과 4년제 학의 간호학과 학생 총 81명의 설문 응답에 해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여자 학생의 학생활 만족도가 남자 학생 

보다 높았으며, 간호학이라는 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학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 스의 경우 학

생활에 만족한다고 한 학생들이 불만족한 학생들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트 스원은 주로 의료인, 

환자, 보호자들의 태도와 실습환경, 정신  요인 이었다. 실습  타 직종  상자와 가족과 지속 인 응 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인 계 향상을 한 융합 인 비교과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습 

에 재가 시행되어야 한다. 

• 주제어 : 간호 학생, 학생활만족, 공만족, 임상실습스트 스,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mpus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in 

C. do province and college students in S city. All 81 subjects was analyzed by SPSS 21.0ver. Campus life 

satisfactions were differences on gender and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nursing students with campus life 

had lower level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han unsatisfied students, especially in health care giver’s attitude, 

patient’s attitude, clinical circumstances and mental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vergent 

extracurriculum program should be pai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before clinical practice.

•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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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사회 진입  국민의 건강에 한 심도 증가 등

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문 이고 포 인 역량을 요구

하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재학  이론 교과목과 교

내 실습  뿐 아니라 임상기 에서의 실습을 통해 간호사

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즉 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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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간호 련 지식, 기술과 더불어 상자에 한 

태도  측면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

면 임상실습 교육은 질병 리, 간호과정 용, 윤리  의

사결정, 간호  내와 다학제 과의 워크, 다양한 특성

의 인구 집단의 간호, 임과 리, 사례 리, 건강 련 

데이터 리, 리셉터들과의 실무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간호 문가로서

의 역할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용할 수 있는 요한 학습기회로 문직 간호

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성취 하도록 돕는다[1].

그러나 간호학생은 실습 시 낯선 환경, 자신감 결여,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문지식 부족,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돈, 상치 못한 기상황, 환자와 보호자

와의 치료  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에 한 부담감 등

으로 임상실습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2]. 컨  간

호학생은 면허취득을 해 간호교육 평가원에서 제시하

고 있는 임상실습시간 1000시간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므

로 3,4학년 간호학과 생활의 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

를 떠나 임상실습기 에 배치되어 보내게 된다. 이러한 

임상실습은 학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

습기 , 실습기간, 임상실습지도자 등 실습에 있어서 학

생의 필요에 따라 조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주어지는 경

우가 고, 임상실습에 따른 경험의 결과가 학 으로 부

여받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 스를 야기

한다. 

한편, 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

인 학에서도 교육 수혜자인 학생의 요구에 근거한 

교육 제공이 강조되면서 학교육에 한 만족 그 에

서도 특히, 학생의 학생활만족에 한 심이 높아지

고 있다. 학생활만족은 학과 련된 생활 반에 

한 주 인 충족의 정도로 학생이 학생활에 하여 

갖는 기 감·개개인의 심리  요인등의 향을 받는다

[8]. 한, 학생활만족도는 학생의 진로고민과도 

련되며[11], 실제로 간호학생의 학생활만족은 간호학 

공에 한 만족정도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임

상실습교육의 정  효과 증  뿐 아니라 학교육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도 간호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 스에 한 이해는 무엇보다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연구

로 학업스트 스와 임상실습 스트 스를 비교한 결과 임

상실습 스트 스가 더 높다는 연구와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

실습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6, 13, 14]. 

한 임상실습 스트 스에 따른 우울  자아존 감[3], 불

안  자율신경계 변화[4] 등 정서  측면의 결과를 탐색

한 연구와, 감성지능·의사소통능력 등과의 계[5], 사회

지지·학업스트 스와의 계[6], 비  사고성향과 임

상실습 스트 스를 개선시키기 한 셀  리더십·자기노

출을 분석한 연구[7] 등 임상실습 스트 스의 원인  측

면에서부터 스트 스 경감과 련된 개인  역량차원까

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 스를 

학생활만족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를 학생활

만족과 련하여 악하고 학생활만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학과 학생의 학만족

도 제고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 스 

 학생활만족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

트 스 정도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상자는 C도에 소재한 K 와 S시에 소재한  

S  간호학과 재학생  교과과정 상 임상 실습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에서 본연구의 목 을 이해

하고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편의 표집한 각 학의 남녀 간호 학생에게 배부하여 

총 81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C도 소재에 있는  4년제 학인 K  간호학과에서 3

학년에 재학하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과 S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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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있는 3년제 학인 S  간호학과 2,3학년에 자료 수

집을 하여 본연구자가 C도 소재에 있는 4년제 학인 

K  간호학과에 직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에게 설

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 고 S시 소재에 있

는 3년제 학인 S  간호학과 2,3학년 학생들에게는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으

며, 결측값 없이 취합된 81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

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  특성 7문항(성별, 실습 주

수, 건강상태, 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공만족, 임상실

습 만족, 학업성 ), 임상실습 스트 스 58문항으로 총 6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성자[15]가 개발

한 총 58문항의 임상실습 스트 스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  조정요인 등 3개

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고, 하 역  상황특성은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보호자태도 6문항, 실습환경 

8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 갈등 2문항의 총 31문항이

고 개인특성은 심리  요인 7문항, 지식·기술  요인 6문

항, 사회  요인 4문항 총 17문항이며 외부  조정요인은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  느끼지 않는다’ 1 에서 ‘아주 심하

게 느낀다’ 5 의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

습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성자의 연구

[15]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4 고, 본 

연구에서는 .95 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목 과 연구내용 설명 을 설문지 상단에 기술하

다. 답의 비 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도 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만을 해서 사

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를 시작하 다. 이때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경우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

음을 설명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 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 다.

간호 학생의 학생활만족정도에 따른 일반  특성

은 백분율, χ2로 분석하 다. 성별과 공만족에 따른 임

상실습 스트 스와 간호 학생의 학생활 만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Scheffe를 선택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먼  

성별 분포는 여자(85.2%)가 남자(14.8%) 보다 많았고,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65.4)가 가장 많

았고, 좋다(9.9%)에 불과하 다. 학생활만족도는 보통

(54.3%)이 가장 많았고 만족(28.4%)이 그 다음 순으로 많

았으며 공만족도는 보통(5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불만족(33.3%)으로 차이를 보 다. 임상실습과 

련하여 만족도는 보통(53.1%), 만족(30.9%) 순이었고, 취

득 학 은 3.5~3.9학 (39.5%)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 

기간은 8주 미만 86.4%로 다수를 차지하 다.  

<Table 1> General statistics

Variables Category N=81

Gender
Female 69(85.2%)

Male 12(14.8%)

Self-rated health

Good 8(9.9%)

Neutral 20(24.7%)

Bad 53(65.4%)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Good 23(28.4%)

Neutral 44(54.3%)

Bad 14(17.3%)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11(13.6%)

Neutral 43(53.1%)

Bad 27(33.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ood 25(30.9%)

Neutral 43(53.1%)

Bad 13(16.0%)

Grade point average

4.0↑ 12(14.8%)

3.5～3.9 32(39.5%)

3.0～3.4 26(32.1%)

3.0↓ 11(13.6%)

Practice Duration
8wks > 11(13.6%)

8wks ≤ 7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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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만족

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만족정도를 확인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 상자  남자는 14.8%

는데, 그  학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0명으로 성

별에 따라 학생활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8주 이상 

실습한 학생들  30%가 학생활에 만족한다고 하 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75.5%가 

학생활을 보통 는 불만족 하다고 응답하 다. 공에 

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11명(13.5%) 모두 학생활에 

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 다. 임상실습 만족이 높은 

학생 25명(30.9%)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11명

이었고, 임상실습만족과 학생활만족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 학기 학 이 

4.0 이상인 학생들은 학생활에 불만족 하는 경우가 없

었고 학 이 3.0 미만인 학생  36.4%는 학생활에 만

족한다고 하 다.

<Table 2> General statistics by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N=81

Campus 
life: good
n=23
(28.4%)

Campus 
life: 
neutral
n=44
(54.3%)

Campus 
life: bad
n=14
(17.3%)

χ2

Fisher’s 
exact 
test*  

p

n % n % n %

F
69
(85.2%)

23 33.3 36 52.2 10 14.5

6.49 .04

M
12
(14.8%)

0 0 8 66.7 4 33.3

G
8
(9.9%)

3 37.5 2 25.0 3 37.5

8.23 .08N
20
(24.7%)

7 35.0 13 65.0 0 0

B
53
(65.4%)

13 24.5 29 54.7 11 20.8

G
11
(13.6%)

11 100 0 0 0 0

57.32* <.001N
43
(53.1%)

8 18.6 35 81.4 0 0

B
27
(33.3%)

4 14.8 9 33.3 14 51.9

G
25
(30.9%)

11 44.0 11 44.0 3 21.4

6.13 .19N
43
(53.1%)

9 39.1 27 62.8 7 16.3

B
13
(16.0%)

3 23.1 6 46.2 4 30.8

4.0↑
12
(14.8%)

4 33.3 8 66.7 0 0

4.33 .63

3.5～
3.9

32
(39.5%)

8 25.0 17 53.1 7 21.9

3.0～
3.4

26
(32.1%)

7 26.9 13 50.0 6 23.1

3.0↓
11
(13.6%)

4 36.4 6 54.5 1 9.1

8
wks
↓

11
(13.6%)

2 18.2 7 63.6 2 18.2 .68 .71

8
wks
↑

70
(86.4%)

21 30.0 37 52.9 12 17.1

3.1.3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는 여학생이 

3.43±4.5로 남학생보다 높았다. 8주 이상 실습 경험이 있

었던 학생들은 3.41±.49, 8주 미만 실습 경험 학생은 

3.41±.49이었다. 주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51±.45로 임상실습 스트 스가 높았다. 학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상자의 임상실습 스트 스

(3.64±.46)는 보통(3.33±.43) 는 불만족(3.20±.48)으로 

응답한 상자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 만족이 높은 학생들에서 3.67±.50로 임상실습 스

트 스가 높았고, 실습만족이 높은 학생에서 3.41±.44로 

스트 스가 높았다. 직  학기학 의 경우 4.0이상

(3.49±.48), 3.0~3.4(3.43±.49), 3.0미만(3.39±.43), 3.5~3.9 

(3.33±.50) 순으로 스트 스가 높았다<Table 3>.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on General statistics

General 
statistics

Category mini max

clinical 
stress t or F

p
(Scheffe)

M±SD

Gender
Female 2.52 4.36 3.43±.45

1.77 .08
Male 2.07 4.12 3.17±.61

Self-rated 
health

Good 2.69 3.79 3.28±.39

.81 .45Neutral 2.66 4.36 3.51±.45

Bad 2.07 4.36 3.39±.48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Good(a) 2.81 4.36 3.64±.46

4.77
.01
(a>b=c)

Neutral(b) 2.22 4.12 3.33±.43

Bad(c) 2.07 4.12 3.20±.48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2.81 4.36 3.67±.50

2.31 .11Neutral 2.22 4.12 3.34±.42

Bad 2.07 4.12 3.37±.5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ood 2.69 4.36 3.41±.44

.03 .97Neutral 2.22 4.12 3.40±.45

Bad 2.07 4.36 3.37±.67

GPA
(Before 
semester)

4.0↑ 2.76 4.12 3.49±.48

.36 .78
3.5~3.9 2.07 4.36 3.33±.50

3.0~3.4 2.52 4.36 3.43±.49

3.0↓ 2.79 4.09 3.39±.43

Practice 
Duration

8wks > 2.76 4.07 3.31±.41
-.56 .58

8wks ≤ 2.07 4.36 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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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생활만족정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스를 살펴 

본 결과 학생활에 만족(3.64±.46)하는 경우 보통

(3.33±.43) 는 불만족(3.20±.48)하는 경우에 비해 임상

실습 스트 스 수가 높았다<Table 4>. 

<Table 4> Clinical practice stress by campus lif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ampus 

life: 

good(a)

n=23

(28.4%)

Campus 

life: 

neutral(b)

n=44

(54.3%)

Campus 

life: bad(c)

n=14

(17.3%)
F

p

(Scheffe)

M±SD M±SD M±SD

Total 3.64±.46 3.33±.43 3.20±.48 4.77
.01

(a>b>c)

Healthcare 

giver’ s attitude
3.75±.46 3.78±.58 3.28±.86 3.18

.04

(a=b, b=c, 

a>c)

Patients and 

family’s attitude
3.84±.57 3.59±.60 3.32±.58 3.47

.03

(a=b, b=c, 

a>c)

Clinical 

Circumstance
3.54±.50 3.23±.44 3.23±.61 3.39

.04

(a>b=c)

Clinical Situation 3.45±.60 3.09±.50 3.13±.77 3.11 .05

Role conflict 3.39±.67 3.18±.81 3.07±.70 .92 .40

Psychological 

factor
3.74±.72 3.34±.57 3.01±.72 5.60

.01

(a=b, b=c, 

a>c)

Knowledge-skill 

factor
3.63±.62 3.36±.55 3.31±.69 1.92 .15

Social factor 3.35±.80 2.79±.79 2.46±1.04 5.49
.01

(a>b=c)

Homework 4.19±.66 3.85±.77 3.84±.88 1.66 .19

Academic 

schedule
3.84±.65 3.52±.63 3.34±.67 3.32 .05

학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불만족한다

고 응답한 참여자에 비해 의료인(3.75±.46), 환자 보호자

의 태도(3.84±.57), 심리  요인(3.74±.72)으로 인한 스트

스 정도가 높았다.

학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보통 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참여자에 비해 실습환경(3.45±.60), 

사회  요인(3.35±.80)에 한 스트 스 정도가 높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 스 수 을 악하고 실습스트 스 요인을 규명하

여 스트 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 시도되었다. 

학생활 만족에 따라 성별, 실습기간, 주  건강상

태, 공만족, 실습만족, 성  등 일반 인 특성을 확인하

고 그  성별과 공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 만족의 성별 차이가 있었는

데, 기존 연구에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거나, 연구결과

에서 남녀학생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상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4, 16] 비교할 수 

있는 구체 인 정보가 없어 매우 제한 이긴 하나 성별 

이외의 일반  특성에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체 간호학과 학생 

 남학생은 15.9%인 [17]을 볼 때 표본의 남녀비율은 

실제 비율을 반 하고 있다는 에서 남녀 비율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기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y)이나 자기주도

성(self-directedness), 문제 심 처(problem-focused 

coping), 정서 심 처(emotional focused coping) 수

이 높을수록 공만족이 높았던 것처럼[18, 19, 20] 학

생활 만족이 높은 학생들의 공만족이 높았다. 학은 

, , 고등학교와 달리 주거지역을 바탕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학 선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활 만족이 임상실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처럼, 인 계 능력이 높을수록[21], 임상수행능력

이 높을수록[19, 22], 일반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한 단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16] 임상

실습만족이 높다고 하 다. 박 주와 장인순[20]은 우울

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이 낮다고 하 다. 이처럼 만

족감은 개인의 경험, 지 ·정서  역량 등이 향을 미치

는 바 학생 개별  요구에 하여 임상실습만족 향상을 

한 근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임상실습스트 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

스가 수 이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의 태도’, ‘심리  요

인’,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간호 학생

이 ‘자아존 감’, ‘ 공만족도’, ‘ 학생활 응’ 간 정  상

계를 가지고 있어서[23] 여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자

체를 스트 스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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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에 따

라 임상실습 스트 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24, 

25]와 다른 결과 다. 남문희와  김혜옥[26]의 연구도 감

정노동으로 여겨지는 임상실습과 공만족과의 계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 임상실습 

자체를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간호사가 되기 한 과정으

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학생활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 스 수

이 낮을 것으로 상되었지만 의료인의 태도, 환자-보

호자의 태도, 심리  요인의 경우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스트 스가 높았다. ‘의료

인의 태도’와 ‘환자-보호자 태도’요인은 간호학과 뿐만 

아니라 임상 장에서 실습을 수행하여야 하는 방사선학

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임상실습에서 스트 스로 느끼

는 부분이다[14, 27].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처 양상을 ‘ 정  해결형’, ‘상황 무시형’, ‘자가 해결

형’, ‘ 화형’의 유형으로 확인한 연구[28]를 볼 때 스트

스를 처하는데 있어서 직면과 해결의 방법들과는 거리

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의료진이나 환자-보호자

가 실습학생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가 부분이고 의료진

보다 숙련도가 낮아 심리 으로 축되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임상실습이 육체 , 정신 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실습 평가 결과가 성 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도 임상실습은 스트 스로 여기

게 된다. 개인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스트 스를 

이고 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수 있는 교수자들

의 재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  임상실습을 통해 업무학

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며 

이는 실제 취업 시 의료기 이나 부서 선택에 기 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수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일반

 특성, 특히 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 스의 

계를 확인하고자 하 고, 스트 스 정도를 악 하여 

58개 문항의 스트 스 도구[18]를 이용하 다. 

학생활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 

공만족이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33%가 학생활을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 원은 학생활이 보통 

는 불만족 하다고 하 다. 공만족으로 응답한 학생 

모두 학생활을 만족하 지만 공 불만족이라 응답한 

학생은 과반수가 학생활에 불만족했다. 

성별 차이에 향을  스트 스 하부요인은 의료인

의 태도와 심리 인 요인, 과제물이었고 공만족정도 

차이에 향하는 유의한 하부요인은 없었다.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들보

다 의료인의 태도, 환자 보호자 태도, 심리  요인과 같은 

하부요인 때문에 스트 스 수 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활에 만족하더라도 간호학

과 학생이라면 학생활 동안 필수 으로 경험해야하는 

임상실습이 스트 스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주로 실습 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의료인과 환자, 보호

자과 같이 인 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므로 많은 학에

서 이미 개설하여 운 하고 있는 ‘인간 계론’, ‘의사소통

론’ 같은 이론 교과목외에 인 계 능력 향상을 한 융

합  비교과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실습  선행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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